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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미국 대선 전망,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

◈ 미국 내 경합주 선호도 조사에서 7곳 중 5곳 트럼프 전 대통령 우세
◈ 주요 경제 문제에서 바이든 보단 트럼프, 바이드노믹스 인기 미지근
◈ 현 정부의 입법 성과에도 대조되는 결과에 제조업 부흥 지속 여부가 중요

 Ⅰ. 개 요

□ 대통령 선거 경합주 설문 개요

◦ 블룸버그 통신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경합주(swing states)에서 

후보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, 7곳 중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우세(10.19)

- 대선 전망 설문을 실시한 모닝 컨설트에 따르면,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,

조지아, 노스캐롤라이나, 펜실베니아, 위스콘신 등 다섯 개 경합주에서 바이든

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음.

- 상기 경합주 중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다른 주의 경우 2020년 바이든 

대통령이 승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,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한 우세(3년 

전 대비 14%이상 차)를 보이는 중

- 현지 언론은 경합주 유권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경제 문제에 대한 신뢰 부족을 

거론하고 있다며, 특히 여성 유권자, 생산직 근로자, 퇴직자가 ‘바이드노믹스

(Bidenomics)’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주목

< 모닝컨설트(Morning Consult) 여론조사 개요>

§ Bloomberg News/Morning Consult 여론조사는 7개 경합 주에서 등록 유권자 
5,023명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

§ 데이터는 성별, 연령, 인종, 결혼 여부, 주택 소유, 2020년 대통령 투표 및 주를 
기준으로 경합주에 등록된 유권자의 대상 표본 가중치를 적용

§ 오차범위는 7개 주 전체 +/-1%p, 애리조나, 조지아, 펜실베니아 3%p, 미시간, 
네바다, 노스캐롤라이나, 위스콘신 4% (링크)

[자료: 블룸버그/모닝컨설트]

https://pro.morningconsult.com/articles/morning-consult-bloomberg-swing-states-2024


 Ⅱ. 주요 내용

□ 주요 의제별 유권자 선호도

◦ 경합주 유권자들은 주요 경제 문제에서 바이든 보다 트럼프 신뢰

- 경합주 유권자들은 대선에서 ‘경제’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으며, 유권자의

51%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 경제가 더 좋아졌다고 응답

* 중도층(independent voters) 사이에서는 격차 심화(트럼프 22p 우세)

- 특히 주식시장, 주택, 생필품 가격, 이자율, 세금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더 

많은 응답자가 트럼프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, 이민·인프라·노조 등 기타 

경제 이슈에서도 트럼프 우세

- 최근 중동 사태는 변수로 지목되는 가운데 미중관계, 우크라이나 전쟁 등 

국제·외교 분야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더 높은 신뢰도 응답을 기록

◦ 바이든 정부의 다수 경제 정책 입법에도 바이드노믹스 인기는 미지근

- 이번 조사에서 ‘바이드노믹스’ 찬성 26%, 반대는 49%를 기록했으며, 경제가 

중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찬성 14%, 반대 65%로 격차 심화

-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법 통과에도 인프라 분야는 찬성 42%, 반대 38%로 오히려

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단, 헬스케어, 기후변화 의제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선호 뚜렷, 교외 지역의 

여성 유권자 대상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5% 이상 앞서고 있음.

<바이든 대 트럼프 경합주 설문결과> <주요 아젠다별 유권자 선호도>

[자료: 블룸버그/모닝컨설턴트] [자료: 블룸버그/모닝컨설턴트]



 Ⅲ. 전망 및 시사점

◦ 현지 언론은 최근 낙관적인 고용시장 데이터 및 바이든 정부의 다수 경제 

정책 입법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조되는 여론 조사 결과에 주목

- 경합주는 선거인단 제도에서 대통령 당선을 가를 수 있는 주요 지역으로 

이번 양 후보 간 여론 조사 격차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큰 차이라는 분석

- 설문을 총괄한 모닝컨설트 부사장은 “경합주에서 두 배가 넘는 유권자가 

바이드노믹스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지목했다”며, “바이든 정부는 자신의

노력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”고 언급

- 이밖에 양 후보 이외에 제3자 후보

(로버트 케네디 주니어, 코넬 웨스트 등) 선거

출마 시, 이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

불리하게 작용 전망

* 네바다 주: 바이든 > 트럼프, 제3자 포함 시

바이든 < 트럼프(모두 3%, 오차범위 내)

◦ FT, 대선 키워드로 떠오른 미국의 제조업 부흥 지속여부가 중요할 전망

- FT는 보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

세액공제 및 보조금에 의해 주도되는 점, 정권 변화에 따른 추진 여부가 보장

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약점 지적

* ‘22년 8월 이후, 2,000억 달러, 100개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 발표(FT 리서치)

- 아울러, 대내외 정치적, 경제적 상황 변화에 더해 중국과의 정치적 위험 증가에

따른 원자재 부족 등 공급망 위험 요소 증가는 미국의 ’제조업 르네상스‘

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

[자료 : 현지 언론(블룸버그, 뉴욕타임즈, 파이낸셜타임즈 등) 및 KOTRA 보유자료 종합]

<대선 제3자 포함 선호도 결과>

[자료: 블룸버그/모닝컨설턴트]


